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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펴낸이: 교장 한 옥 희

◦ 살핀이: 교감 조 영 화

◦ 엮은이: 보건교사 김은지

◦ 전주송천초등학교 보건실 

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
► 매년 4월 7일은 국민의 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

 지정된 ‘세계 보건의 날(World Health Day)’입니다. 

 

 ► 건강은 인간의 권리입니다. 

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돌보기 

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가져야 합니다. 

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질병예방 공부는 평생 자기관리를

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.

 ► 백세시대... 평생 건강습관을 만들어요.

   초등학교 때 배워서 만든 건강습관은 

  평생 건강의 밑거름이 됩니다.

  우리 함께 나의 평생 건강을 위한  

  생활습관을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해요!

 

   

[감염병 예방] 수두·유행성이하선염
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
확진자는 전염기간 동안 등교중지를 해야합니다.
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에 대해 알아봅시다.
    

수두

감염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기침, 물집에서 공기 중으로 
나온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. 
(주로 4~6세 소아에서 발생)
    

수두의 증상

수두의 잠복기는 14~16일이며,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.

    

▶ 의심 증상 시 등교하지 말고,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.

격리기간(등교 중지 기간)

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(의사의 소견에 따름)

    

유행성이하선염

볼거리라고도 불리며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
전파되어 감염.

(주로 4~6세 소아, 13~18세 청소년에서 발생)
    

유행성이하선염의 증상

14~18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
발열, 두통, 근육통, 구토 등의 증상이

1~2일 나타나며,
보통 귀밑 침샘(이하선)의 부종이 

이틀 이상 지속됩니다.
▶ 의심 증상 시 등교하지 말고,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.

    

격리기간(등교 중지 기간)

이하선염 증상(이하선 부종) 발현 후 5일까지
(의사의 소견에 따름)

   
   

(자료출처 : 질병관리청 ☞바로가기)

1단계
권태감과
미열이 나타나는 전구기

2단계

반점, 수포 등이
머리➡몸통➡사지로
진행되는 발진기

3단계
모든 병변에
딱지가 생기는 회복기

https://www.kdca.go.kr/gallery.es?mid=a20503010000&bid=0002&b_list=9&act=view&list_no=136444&nPage=1&vlist_no_npage=1&keyField=&keyWord=%EC%9C%A0%ED%96%89%EC%84%B1%EC%9D%B4%ED%95%98%EC%84%A0%EC%97%BC&orderby=


[질병정보]     알레르기비염
   

► 알레르기비염이란?

코 점막이 특정한 물질 때문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질환.
증상에 따라 다음과 같아 나뉨
‣ 짧은 기간 잠깐씩 나타나는 간헐적 알레르기비염
‣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지속성 알레르기비염
‣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 계절성 알레르기비염
‣ 증상이 일년내내 지속되는 통년성 알레르기비염
   

► 알레르기비염 증상

대표적인 증상 : 재채기, 콧물, 코막힘
 - 연속적, 발작적 재채기
 - 맑은 콧물
 - 눈과 코 부위의 가려움
 - 코막힘
   

► 알레르기비염 증상의 순서

코막힘 ‣ 콧물,재채기 ‣ 눈물,두통 ‣ 후각감퇴 ‣ 폐쇄성 비음
   

► 알레르기비염의 원인은 무엇일까?

부모로부터 알레르기 체질을 물려받은 사람이 주위 환경의 
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만나 증상 발현.
*알레르기비염은 기후변화, 감기, 오염된 공기,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어요.
   

► 알레르기비염 진단

감기와의 구분과 정확한 진단 위해 피부반응, 혈액검사가 필요!
 - 감기 : 10일 이내 완치, 근육통, 발열 등 전신질환 동반
 - 알레르기비염 : 근육통, 발열 등 전신질환 없음
                 맑은 콧물, 재채기 등이 3개월 이상 지속
   

► 알레르기비염 예방관리수칙

‣ 실내는 청결하게 유지하고,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

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요!

‣ 비염의 원인 및 악화 요인을 검사로 확인한 후 회피해요.

‣ 금연하고, 간접흡연도 최대한 피해요.

‣ 감기예방을 위하여 손을 잘 씻어요.

‣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해요.

   

(자료출처 : 질병관리청 ☞바로가기)

[성폭력예방] 디지털 성범죄 예방
   

SNS에 올라온 학교생활 사진, 정보 등의 게시물로 개인정보를 
알아내거나 짐작할 수 있어요. 알아낸 개인정보를 디지털 
성범죄에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.

SNS 속 학교생활 게시물로도 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!

   

디지털 성범죄는 친절하고 달콤한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! 
친해지고, 선물도 주고 받으며 믿음을 쌓은 후, 개인정보나 사
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.

모르는 사람의 메시지, 채팅은 정신을 바짝!

SNS를 통해 만난 친구가 개인정보를 묻거나 몸, 얼굴 사진을 
보내며 놀자고 할 때 나와 같은 성별(언니, 형)이라고 안심
하고 사진을 보내주면 안 돼요. 해킹된 계정이거나 다른 
사람의 사진을 자기인 것처럼 꾸민 것일 수도 있어요.

SNS를 통해 만난 친구가 알고 보니 다른 사람?

  

“내가 먼저 몸 사진을 올렸는데... 혹시 처벌받지 않을까?”라
는 두려움에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
있어요. 내가 올린 사진을 이용해 나를 협박하는 것은 범죄
입니다.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(1366),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
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.

상대방이 “너 스스로 몸 사진을 올렸잖아” 협박한다면?

  

SNS 프로필 사진이나 평범한 일상 사진으로도 합성할 수 
있어요. 동의 없는 사진 합성과 합성사진을 이용한 성희롱, 
모욕은 명백한 범죄랍니다.

내 프사로 합성사진도 만들 수 있다고?

  

친구 사이에도 동의 없는 촬용, 유포(단톡방 업로드)는 범죄
라는 사실! 친구사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사진도 단톡방에 
올리지 말아요.

장난이란 말로 올리지 말 것!

  

친구가 올린 불법 촬영 사진과 영상은 절대 다운로드 하지 
않아요. 무심코 한 터치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.

무심코 ‘다운로드’ 하지 말 것!

  

단톡방에서 친구를 성적 희롱하는 대화, 불법 촬영물을 주고 
받는 모습을 보았다면 ‘장난이 아니라 폭력이야’, ‘이건 처벌 
받을 수 있는 범죄’라고 알려주세요.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질까 
두려워 말할 수 없다면 믿을만한 어른에게 대화방 내용을 
알리세요.

내 일 아니니까... ‘침묵’ 하지 말 것!

(출처 : 여성가족부, “디지털 성범죄 예방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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